
청결 소재 

 

(1) 抗菌防臭가공소재 

생활환경에는 다수의 미생물이 존재하지만 직물에서는 항균성이 문제가 된다. 

항균성은 폭넓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섬유 제품에서는 항균방취가공과 制菌가공이 

정의되어 있다. 항균방취가공은 섬유상에서 균(시험때에는 황색포도구균을 

대상으로 한다)의 증식을 억제하여 악취의 발생을 막는 가공이다.  

방법으로는 유기실리콘제4급암모늄염계, 유기제4급암모늄염계, 비구아나이드계, 

천연다당류(키틴, 키토산), 폴리페놀계(카테킨), 무기금속계 등의 항균제를 단독 

또는 바인더수지를 병용하여 직물에 함침 또는 도포하는 후가공법과,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의 제조단계에서 은, 동, 아연 등의 무기금속계 

항균제를 집어넣는 방법(원사나 원면개질)이 있다. 레이온 등에는 천연다당류의 

키토산을 집어넣는다. 용도로는 양말, 속옷 등이다. 

(2) 제균가공소재 

제균가공은 섬유상에서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균을 죽여 버리는 살균이 

아님)이기 때문에 항균방취가공과는 對象으로 하는 균의 종류(일반용도는 

황색포도구균의 그 외에, 폐렴균, 대장균, 綠膿菌, 그 중 대장균과 녹농균은 

옵션대상균, 특정 용도는 이들에 MRSA( 耐性메티실린  포도구균)가 가해진다)나 

세탁내구성이 다르다. 일반용도는 40℃ 세탁에서 최대 10회, 특정용도는 80℃ 

고온세탁에서 최대 50회 後의 항균내구성이 요구되므로 내세탁성이 뛰어난 

가공기술이 필요하다. 

(3) 消臭소재 

소취에는 악취를 활성탄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흡착하는 방법, 악취물질을 

냄새가 없는 물질에 화학변화시키거나 화학흡착시키는 화학적 방법 및 방향제로 

위장하는 감각적 방법 등이 있다.  

소취소재는 중화작용이나 촉매작용을 갖는 물질을 섬유에 집어넣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원사나 원면개질로는 광촉매형 2산화티타늄(titanium)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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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화물, 乾溜系천연 (히노키치올), 인공효소(프탈로시아닌철/코발트염계) 등을 

집어넣는 방법이나 아크릴레이트계 섬유( 金屬末端폴리카본산 ),  비닐계 

모노머크래프트중합계 섬유( 金屬塩末端폴리카본산 ) 등이 있다. 후가공개질로서는, 

천연다당류계(키토산), 乾溜系천연 (히노키치올, 프라노보이드), 폴리페놀계(카테킨), 

燐酸에스테르금속염계, 무기금속계(산화아연, 유산아연), 광촉매형 2산화티타늄 

등의 소취제가 단독 또는 바인더로 병용하여 쓰인다.   

악취물질에는 암모니아(尿 등의 자극적인 냄새), 트리메틸아민 (어류의 

부패냄새),  메틸메르캡탄(methyl mercaptan; 마늘 냄새), 황화수소(알의 부패냄새)의 

일반 4대 악취 외에 땀의 분해에 의한 악취물질인 저급지방산(초산, 이소초산, 

카푸론(diamylketone)산, 낙산), 담배냄새(암모니아, 아세트알테히드, 비리딘, 초산 

기타) 등이 있다.   

시판되고 있는 소취소재는 양말, 팬티 스타킹, 타이즈, 인너, 드레스 셔츠, 

침장품, 커튼, 봉제인형, 화장실용품, 위생용품 등 다방면의 용도가 전개되고 

있지만, 모든 악취에 대하여 유효한 소취기술은 없기 때문에 악취발생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소취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4) 芳香소재 

방향제를 폴리에스테르섬유의 芯部에 봉입하는 원사나 원면개질과 

마이크로캡슐에 봉쇄되어 있는 것을 바인더에 의해 직물에 도포하는 

후가공개질이 있다. 방향제는 서서히 방출되는 것이 요구된다. 용도는 팬티 

스타킹, 손수건 등이다. 향의 기호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품전개에 

어려운 점이 있다. 

(6) 논앨러겐(non allergen)소재 

알레르기항원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에 자극이 적은 염료나 

가공제 만을 사용한 소재로서 면 l00%가 주류를 이루지만 레이온이나 폴리노직도 

있다. 용도는 피부에 과민한 사람이나 유아용의 속옷 또는 파자마 등이다.  

  


